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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 공공건축가, 월미도 등 원도심 환경개선 아이디어 제안
- 19일 총괄건축가 주재, ‘함께 만드는 도시공간 간담회’개최 - 

- 월미도, 화수부두, 내항 1·8부두, 개항장 거리 등 디자인 개선 아이디어 제안 -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지난 19일 공공건축가들과  ‘함께 만드는 

도시공간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‘함께 만드는 도시공간’은 공공건축가의 참여로 진행되는 공간환경 

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사업으로, 이윤정(현일 건축

사사무소 대표) 등 9명의 공공건축가가 참여했다. 

주요 대상지는 인천시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

와 복합적으로 연계 가능하도록 월미도, 화수부두, 내항 1·8부두 주

변, 개항장 거리와 경인아라뱃길 등 중·동구 중심의 원도심으로 선

정했다.

▲월미도 주변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있으나, 코로나 영향과 구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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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 노후화로 인해 월미도의 재생이 필요한 상황이다. 이 지역을 문

화적 공간으로 계획하고, 수변공간을 활용하는 디자인 방안을 제안한

다.

▲화수부두 주변은 항만과 공업기능이 주를 이루던 옛 도시의 모습

을 탈바꿈시키고, 생활SOC를 조성해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

위한 공공공간 및 앵커시설 조성 방안을 제안한다. 

▲내항 1·8부두 주변은 수변공간을 활용해 외부 시민들을 위한 공공

공간을 제안할 예정이며, ▲개항장 거리는 개항장 내 가로변 정비를 

통한 도시재생 및 생활공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.

마지막으로 ▲경인아라뱃길, 커넬웨이, 송도워터프론트 호수공원, 굴

포천수변공원 등 수변공간에는 사람의 체험을 기반으로 한 친수공간 

아이디어를 제안할 계획이다.

공공건축가들이 제안한 ‘함께 만드는 도시공간’은 오는 2월까지 제안을 

마무리하고, 3월에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  

이날 간담회에서 고은정 시 도시디자인단장은 “앞으로도 공공건축가

들과 함께 원도심의 도시공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, 

군·구에 사업제안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

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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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시는 공공건축사업의 디자인 품질향상과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

확보하고자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현재 한종

률 총괄건축가를 포함해 총 58명의 공공건축가들이 위촉돼 있다.

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들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 뿐

만 아니라 건축·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 자문과 의사 결정에 참여

하며, 각종 현안 사업들을 기획부터 총괄·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

있다.

<관련사진> 간담회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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